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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서울=연합뉴스) 김준억 기자 = 1941년 서울 창동의 한옥에서 독립운동가 송진우 선

생의 손자로 태어나 한국인 최초 국제형사 사법기구 수장이 된 송상현 서울대 명예교

수의 회고록이 나왔다.

인쇄 닫기

한국인 첫 국제사법기구 수장이 걸어온 
길…송상현 회고록 출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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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준억 기자

송상현 ICC 소장 퇴임 환송 리셉션 연설

(헤이그=연합뉴스) 송병승 특파원 =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(ICC) 소장이 2015년 3월 4일(현지시간) 네덜란

드 헤이그에서 열린 퇴임 환송 리셉션에서 연설하고 있다. 2015.3.6 songbs@yna.c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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송상현 명예교수가 쓴 '고독한 도전, 정의의 길을 열다'(나남출판)는 창동 생가에서 보

낸 유년 시절부터 2003년 3월 국제형사재판소(ICC) 초대 재판관 선임 이후 12년 간 재

판관과 소장으로 일한 경험까지 되돌아본 기록이다.

비망록과 일기 등을 토대로 완성한 원고지 5천 장 분량의 회고록은 새로운 정의의 길

을 열고자 노력한 여정을 객관적으로 풀어낸다.

그는 1945년 12월 할아버지 댁 아래채에서 잠자던 다섯 살 때 저격범의 총탄에 할아버

지가 암살되는 비극으로 생사의 갈림길을 처음 겪는다.

초등학교 4학년 때 6·25 전쟁이 일어나자 미처 피란을 가지 못하고 명륜동 집 지하실에 

몸을 숨긴 가족들을 위해 3개월 동안 연고지인 창동까지 가서 식량을 구해오기도 했

다. 당시 길가에 부패해가는 시신들을 보면 '인간은 왜 전쟁을 해야 하는가'를 깊이 생

각했다고 한다.

이런 유년 시절의 경험은 세계평화를 지키는 전 인류적 사명의 무거운 짐을 왜 기꺼이 

짊어졌는지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창이 된다.

그는 1962년 고등고시 행정과에 최연소로 합격했으며 이듬해 고등고시 사법과도 합격

하며 젊은 법률가로 성장한다. 미국 코넬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뒤에는 해상법계 세

계 최대 로펌에서 실무 경험도 쌓았다.

독립운동가의 후손이라는 무거운 운명을 진 그는 1972년부터 35년간 서울대 법대 교

수로 후학 양성에 몰두하면서 법학계의 뿌리 깊은 일본 의존도를 극복하는 데 힘썼다.

회고록의 백미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12년 동안 ICC 재판관, 소장으로서의 활약을 전

하는 내용이다. 

신설 국제기구였던 ICC의 수장으로서 국제사회의 지지를 끌어내고 회원국을 확대하기 

위해 100명이 넘는 국가원수들과 회담을 했으며 유엔과 유럽연합 등 여러 국제기구와 

협정을 체결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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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엇보다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음에도 콩고민주공화국 밀림 속 마을, 우간다의 분쟁

지역 등을 방문해 수많은 전쟁 피해자들을 위로했다. ICC 직원 4명이 한 달 동안 인질

로 붙잡혔던 리비아에서는 단기필마로 교섭해 구출하기도 했다.

저자는 회고록이 자기합리화나 업적 과시가 앞서는 경우가 많아 주저했지만, 국제사회

에 진출하려는 후학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다행이라는 마음으로 책을 냈다

고 말한다.

그는 "국제사회의 진출이 화려하고 대접받고 돈과 명예와 특혜를 손쉽게 얻을 수 있는 

기회라는 허황된 생각을 깨우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"며 "그리하여 내 나라에서 

내 마음대로 편히 살 수 있음에도 이를 마다하고 국제사회로 진출하는 것은 나 자신의 

스펙트럼을 넓히면서 인류의 공통된 소망인 정의, 평화, 인권, 법의 지배, 민주주의, 개

발협력, 기후변화 대응 등의 확립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의 실현에 기여하고자 힘든 길을 

택하는 뜻임을 알리고 싶었다"고 강조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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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ustdust@yna.c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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